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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시점 배포 즉시 배포 2026. 7. 22.(수) 

농촌진흥청, 집중 호우·폭염 대응 축산 현장 기술 지원 총력
- 조용민 국립축산과학원장, 22일 충남 보령 한우농장 찾아 사양·안전 점검

- 지방정부 합동 ‘현장기술지원단’ 8월까지 가동… 고온 스트레스 저감 기술 
보급 확대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 국립축산과학원은 지속되는 집중호우와 다가오

는 폭염에 대비해 8월까지 지방정부와 합동으로 ‘현장기술지원단’을 가동

하고 축산농가 피해 예방을 위한 기술 지원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와 관련

해 조용민 국립축산과학원장은 7월 22일 충청남도 보령시의 한우 농가를 

찾아 집중호우 뒤 축사 관리 상황을 살피고, 고온 스트레스 저감 기술 시

범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에 방문한 농장은 국립축산과학원이 추진하는 ‘거세 한우 고온스트레스 

저감 기술 보급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사육 중인 한우 80여 마리는 

개체당 하루 50g씩 고온 스트레스 저감 보조사료(코팅비타민, 아미노산, 

글루탐산 조합)를 먹으며 매달 전문가의 상담에 따라 사양관리를 실천한다. 

 농장주는 “여름철마다 소들이 스트레스로 사료 섭취가 줄어 고민이 많았

는데, 보조사료 급여와 맞춤형 상담덕분에 올해는 적정량을 유지하고 있어 

마음이 놓인다.”라고 전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조용민 원장은 “최근 이어진 강우로 축사 내

부가 매우 습해진 만큼 전기 안전 점검에도 만전을 기해야 하고, 본격적인 

폭염기에는 고온 스트레스 최소화에 힘써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무엇보

다 농업인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므로, 한낮에는 외부 작업을 자제하고 

휴식을 취하며 온열질환 예방에 주의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국립축산과학원은 여름철 축산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도 농업기술원, 시

군농업기술센터와 합동으로 ‘현장기술지원단’을 구성하고, 8월까지 현장 

밀착 지원에 나선다. 아울러 상시 운영 중인 ‘가축사육기상정보시스템’을 

통해 가축 더위지수(THI)* 예측 정보와 고온기 사양관리 방법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고온기 가축피해예방 및 축사환경관리 핵심기술서’는 국립축산과

학원 누리집(http://www.nias.go.kr)에서도 알아볼 수 있다.

 * 온도와 습도에 따라 가축이 실제로 체감하는 스트레스를 수치화한 지수  

붙임. 현장 방문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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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지도관 이소영 (063-238-7205)

담당자 지도사 김창한 (063-238-7211)



참고  한우농장 현장 방문 일정표

일 자: 2026. 7. 22.(수) 14:30⁓
장 소: 보령시 남포면 삼현리 218-2

일 정

소요 시간(분) 주요 내용

14:30~15:30 60  ∙ 한우농장 폭염·집중호우 대응 기술 지원
 ∙ 현장 의견 청취 등


